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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 이전”이 정답이다

-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

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충남도당은 모든 도민과 더불어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부처를 뺀 대부분의 행정 부처가 세종시 입주를 완

료했다.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국회)가 서울에 있으면서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1년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가 1백

억 원이 넘는다는 국정감사 보고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세종시에 국회가 이

전하면,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민의 반영에도 눈에 띄는 효율성을 가져올 것

이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함으로써 대통령의 국

정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8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되살아나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은 멀어지고 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헌법 제122, 123조

의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과제이며, 충청권을 

비롯한 모든 지방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다. 

  다만 국회의 완전 이전에 앞서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

한다. 우선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정기국회 국정감사 포함)를 세종시 분원에

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과 국회예산정책처도 함께 이전하는 방안 등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함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